
죠세이탄광 수몰사고 희생자 위령제 추모사
바다에 잠든 영령들이시여!
우리 한국불교대표단은 긴 세월을 지나 오늘에야 이곳 도코나미 앞바다

에 당도하였습니다.

1942년 2월 3일 이후, 74년이 흐른 지금도 비좁은 갱도에 육신을 뉘인
채 구중을 떠돌고 계실 고인들의 비통함과 억울함은 가히 짐작키도 어

렵습니다. 조국을 잃은 아픔도 크나큰데 이역만리 타국에서 두 개의 송
풍구인‘피야’에 의지해 강제 노역을 살았던 그 시절의 설움은 또 얼

마입니까?

강제로 징용되어 내 나라와 가족에 대한 그리움이 유일한 힘이었던 민

족의 젊음들, 당신들을 보내고 남겨진 가족들 역시 제대로 된 공양도

올리지 못 하는 삶 속에서 비탄의 세월을 흘려보냈습니다.

물질의 이익에 눈이 멀고 전쟁에 집착한 잘못된 욕심이 지난 수십 년간

수몰사고 희생자의 고통과 속박을 올곧게 치유하지 못하고 인간의 도리

를 나락으로 떨어뜨리고 말았습니다. 저 두 개의 ‘피야’만이 진실을

외면하지 말라며 묵묵히 자리하고 있었습니다.

고인이 되신 ‘야마구치 다케노부’ 선생과 ‘죠세이탄광 수몰사고를

역사에 새기는 모임’, 그리고 양심있는 우베시민들의 노력이 아니었더

라면 당시의 참사는 그 어떤 의미도 남기지 못하고 역사의 뒤안길로 증

발해 버렸을 것입니다. 진실은 그 자체만으로도 큰 힘을 갖고 있다는

희망을 보여주신 여러분께 한국 불교계를 대표해 깊은 감사를 전해 드

립니다.

영령들이여!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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당신들의 후손으로서 한국불교대표단은 훼손된 명예를 회복하고 역사의

진실을 알리기 위해, 그리고 깊은 상처를 온전하게 치유하기 위해 더욱
정진할 것입니다. 고인들의 희생이 인류에게 귀감으로 남아 다시는 이

런 비극이 거듭되지 않도록, 뭇 생명이 안온하고 평화로운 삶을 살아갈
수 있도록 종교인의 책무를 다해 나갈 것입니다.

잊지 않겠습니다, 기억하겠습니다!
영령들이시여, 고향 산하에 머물듯 가족의 품에 안기듯, 삼가 평온한 날
을 위해 기도합니다. 부디 편히 잠드소서!

불기2560년 1월 30일


